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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건, 이데올로기의 혼돈에 의해서 수많은 이념과 가치관의 공존이 일어

나고 있다. 개성의 존중, 여러 문화의 공존과 융합 등이 출현하면서 남여 성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지

고 있으며 패션에서 새로운 시도와 함께 많은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패션에 주목하

면서 코르셋의 폐지, 바지의 착용과 같은 행위로써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구현하였다(Park & Ha，

2015). 페미니즘은 시대적으로 사회에 공론화된 이론들이 접목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며 여성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다(Heo, 2017). 페미니

즘 현상은 시간에 따라 변형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이끌어냈으며, 여성의 성역할의 변화를 적

극적으로 주도하고 여성 이미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Oh, 2019).

현재 전 세계적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젠더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2015년부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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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sponse to recent changes in gender equality and social awarenes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we 

sought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ere corresponding changes in their preferred fashion styles and item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00 women in their twenties to determine whether they were aware of gender 

equality and social change, as well as their preferred fashion styles and items at both the time of college 

admission and the current tim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was divided into two factors: feminism and 

a perceived increase in women’s social power.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fashion styl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between the time of admission and the current time. Compared with 

the past, the preferred style has changed to gender-neutral rather than feminine, useful rather than aesthetics, 

character rather than fashion, sporty rather than elegance, and casual rather than formal. Preferred items 

included pants rather than skirts, sneakers rather than shoes, socks rather than stockings, long skirts rather 

than short skirts, and backpacks rather than handbags. The level of attention paid to campus attire per week 

decreased over time.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gender equality awareness and preferred fashion style, 

while feminism was correlated with preferred fashion items. The degree to which attention was paid to campus 

attire per week was correlated with feminism, but was not correlated with a perceived increase in womens’ 

soci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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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메르스 갤러리 사건’에서 시작된 ‘김치남, 남혐’ 등 사회적 현

상은 릴레이식 성폭력 경험 나누기 등 온·오프라인 공간을 넘

나들며 진행되기도 했다(Park, 2022).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

으로 벌어진 논쟁은 오프라인으로 번져, ‘불매운동’, ‘낙태 논쟁’

과 시위, 문화계 성폭력 관행에 대한 폭로전으로 이어졌다(Lee, 

2016). 이후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발하기에 이르렀으며 애도

하는 추모의 열기가 온·오프라인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Lee, 2016).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의 여성들은 강

남역 사건을 명백한 여성 혐오 사건으로 명명하고, 수많은 여성

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 자신을 동일시했다. 강남역은 대중적인 

상업화 장소이고, 화장실은 어느 누구도 가능한 장소였기에, 자

신일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추모 애도에 살아남았

다는 죄책감, 공포와 분노, 변화에 대한 의지, 함께하자 등이 뒤

섞여 있었으며 이때 널리 퍼진 해시태그가 ‘#살아남았다’ 이었다

(Cho, 2016). ‘여성 혐오’ 현상에 반발하는 움직임은 같은 해 7

월 초, 한 성우가 페이스북 페이지 <메갈리아 4>에서 생산한 페

미니즘 문구(Girls do not need a prince)가 새겨진 후원 티셔츠

를 입고 인증사진을 올린 후, 다니던 게임회사로부터 해고통지

를 받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여성 스스

로 여성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고, 여성들은 이전의 성 인식

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구분을 깨뜨리려 했다. ‘메갈리아’라는 영

페미들은 주로 젊은 여성들로서 여성의 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데, SNS과 익명성으로 쉽게 담론을 펼칠 수 있으며(Song & 

Kang, 2018), 특히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여 트랜드를 

주도하기도 한다. 

2020 국가성평등보고서에서 성평등 수준의 변화(Figure 1)를 

참조하면 한국 국가 성평등지수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여

성들의 자기 의사 결정 및 성평등 사회참여 추이가 꾸준히 향상되

고 있는 중이다. 2015년 한국 여성들의 가치관은 급격한 변화를 

가지기 시작했다. 2015년 1월 터키에서 실종된 18세의 김 군이 

트위터에 남긴 짧은 두 문장이었다.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는 트위터에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다. 그래서 IS가 좋다”

고 남겼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릴 정도로 허무맹랑해 보였던 김 

군의 행동과 글은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촉매가 되었

다. 우연에 의해 시작될지라도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사

회의 정념적 무의식과 체계이다. 이 우연적 촉발 이후 ‘여성 혐오’

Source: National Gender Equality Report (2020).

Figure 1. Changes in gender equal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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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 및 소셜 네트워크 

환경과 만난 페미니즘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운동방식을 갖게 

되었다(Cho, 2016).

이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최근 여대생

들의 패션은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 관찰된다. 단순 아

이템의 변화가 아닌, 확연하고 눈에 띄는 스타일의 변화가 보이

는 것이다. 2000년 전후 여성 패션에 표현된 성 정체감의 페미

니즘 관련 연구들은 소비자를 개별적인 객체로 간주하여 그 차

이점 및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Park & Ha, 2015) 패션

에서 성 정체감은 주로 아이템과 디테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Hong, 1999).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양상이나(Shon & 

Lim, 1997), 패션명품 광고의 일상성에서 성 정체성에서의 다

양성(Choi, 2020)을 다루거나, 세대에 따른 성역할과 젠더뉴트

럴 색채 선택과의 유의미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Lee & Yang, 

2007), 사회적 페미니즘 현상에 따른 의생활 관련의 연구는 부족

한 형편이다. 특히 실제 여성이 생각하고 있는 성평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패션 선호도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최근 몇 년간 캠퍼스에는 치마보다 바지가 더 자주 보이기 시

작했는데, 이러한 여대생 패션의 확연한 변화는 패션의 단순한 유

행인지, 아니면 페미니즘 또는 성평등의 사회적 변화가 패션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동기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면, 젊은 여성을 

위한 패션브랜드에서 상품개발 및 마케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

다. 20대 여성의 성평등 태도 및 사회적 여권 향상의 최근 변화에 

대한 인식 여부를 알아보고 패션 아이템, 패션 스타일 선호 변화

를 조사하며 이들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에 20대 여

성의 성평등 인식에 따라서 패션 선호 스타일, 선호 아이템이 변

화하는지, 또 1주일간 복장에 신경쓰는 정도, 최근 유행에 대한 

만족 등 실생활 패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자 한다. 

이론적 배경

1. 의복의 성역할 및 젠더뉴트럴 

의복은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며 이는 현대 패션을 특징짓는 중

요한 요소이다(Hollander, 2016). 이러한 성역할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 신념, 정서, 취향을 의

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시각화한 것이다(Wilson, 2003). 모든 사

회와 문화는 개별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특정한 행동 기대와 규

범을 부여한다. 이를 어기는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성역할

이 개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와 문화적 요인에 대한 

증거로 작용한다(Choi, 2010). 이외에도 성역할은 의복과 함께하

며, 의복은 성역할을 성취하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 표현되고 성역

할화된 의복은 행동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역할은 사회적

으로 조성되며 계속해서 변화하며 의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의복은 성 역할을 나타내는 매체이며 동시에 여성화와 남성화의 

개념을 탐구한다. 의복은 사회적으로 지지되는 성별과 성역할 이

미지를 형성하고 나타낼 수 있다(Malcolm, 1996).

가부장제는 성별에 근거한 차별의 근원이 되며 남자다움과 여

자다움에 대한 기준이 되어왔다(Cho, 2009). 가부장적 시스템 아

래에서 여성은 여성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지만 남성들은 공격적이거나 남성적

인 행동으로 보상을 받았다(Kim, 2015). 이후 여성들의 사회진출

에 따른 가부장제의 탈피가 가속화 되어갔고, 여성들은 고정적인 

성역할 인식에서 탈피해 제약받지 않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시

작했다. 페미니즘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정된 인식의 틀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젠더뉴트럴은 옥스퍼드 사전에 ‘성 중립적인’ 태도나 관점이라

고 정의되어 있으며 2006년에 신조어로 등재되었다. 기존의 이

분법적인 성 역할과 성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

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성정체성을 존중하는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패션계에서는 ‘남녀 공용’의 유니섹스(unisex) 

단어 대신에 성별 구별이 없는 ‘젠더리스(genderless)’, 성 소수자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를 포함한 성 중립

적인 ‘젠더뉴트럴리티(gender neutrality)’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Lee & Kwak, 2020). 또 기존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성별 이분법

(gender binary)을 비판하며 여성 개인이 여러 경험을 통해 구성

된 복잡한 사회구성물이라고 주장하는 ‘젠더 수행성 이론’이라는 

개념으로 젠더의 범주를 확장하였는데, 이분법적인 구조가 붕괴

하고 양성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시작되었다. 

남성성을 지향한 여성의 욕구에 의해 표출한 유니섹스는 1960

년대 유행하기 시작하여 남녀 공용인 남·여 구별이 없다는 의

미로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품목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엔드

로지너스 룩은 남·여의 의복의 특징을 교류하여 나타났으며 여

성이 남성 패션을 따라 하는데 국한된다. 이와 반대로 1990년

대 와서는 국제적으로 사회적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로 파생된 

젠더(gender)에서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하나로 통합시

켜 휴머니즘(humanism)을 강조한 양성성을 표현하였다(Lee & 

Kwak, 2020). 패션에서 남녀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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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또는 유니섹스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

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선택적 성에 의한 패션의 다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성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패션의 가

치변화 및 표현이 재정립되고 인식 및 소비성향의 변화에 대응하

는 패션 기획과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하였다(Im, 

2018).

2. MZ세대와 미닝아웃 소비

MZ세대는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에 출생한 밀레니

얼 세대와 그 이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Z세대로 일컫는 젊은 

세대들을 통칭하는 세대인 MZ세대는 현재 가장 뜨겁고 화제가 

되는 세대이다. MZ세대들이 서서히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출생 X세대를 넘어서는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콘텐츠를 공유하는데 능숙하고 추구하는 

가치도 뚜렷하다(Hong & Kim, 2021).

MZ세대의 특징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5가지의 키워드로, 내 

안에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 마이사이더(my+sider), 가벼운 취

향으로 모이는 관계 ‘가취관’,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소피커

(所/小+speaker), 검색결과보다 신뢰하는 사람을 따르는 팔로인

(follow+人),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감각에 끌리는 ‘실감세대’ 

등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MZ세대는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

고 이를 통해 자신 속에 기준을 세우고 따르고 있으므로 현재 대

학생의 가치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이전 세대의 대학생들과는 뚜

렷하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평등 인식의 변화나 이러

한 패션에서의 변화가 관찰된다.

최근 들어 풍요로운 소비의 삶에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는 ‘미

닝아웃(meaning ou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비문화가 대

두되고 있다. 의미라는 뜻의 미닝(meaning)과 성 소수자가 자신

의 성적 정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의 합성어인 미닝

아웃은 자신의 신념이나 취향을 소비행위로 표출하는 것을 가리

킨다. ‘미닝아웃’은 전통적인 불매운동이나 구매 운동과 달리 사람

과 사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소

비트렌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의식의 의미가 다양해지면

서 소비자는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의 가치를 소비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즉, 단순히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데서 그치지 않

고 제품의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An 

& Joo, 2019). 또한 패션은 정치, 사회, 경제적 시대의 변화와 함

께 개인의 성격, 취향, 미적 기준 등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수단으

로 변화되었다. 이에 성 평등의 새로운 시각인 젠더뉴트럴은 패션

트렌드의 한 요소로 인식되며 패션 유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패션 분야에서는 다수의 패션 디자이너가 다양한 문화와 성

의 관념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생각을 패션을 통해 자유

롭게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패션은 사회적인 흐름의 

현상이 패션으로 전이 되어 유동적으로 생성되고 전달되는 유통

의 체계로 볼 수 있다(Lee & Kwak, 2020). 이러한 패션의 특성

은 앞에서의 성평등 인식 변화와 연결시켜 볼 수 있겠다. 패션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패션은 착용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성평등 변

화 및 인식에 따른 패션 착용 및 선호도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형편

이다. 20대 여대생은 패션스타일 선호 및 실제 착용하는 스타일

로 자기표현에 적극적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며, 

패션에 관심이 높아 성평등 인식의 변화 현상과 상관이 깊을 것으

로 생각된다. 장기간 휴학하면서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많아

져 연령 폭이 넓어지는 추세이므로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겠다.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첫째, 여대생의 성평등성 및 여권상승의 사회적 변화 인지도를 

조사하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여대생의 패션 선호도의 시간적 변화를 조사한다.

셋째, 여대생의 성평등성 및 사회적 분위기 변화 인식도와 패

션 선호도의 상관성을 조사한다. 또 성평등 인식의 변화로 패션이 

변화했다고 생각하는지, 현 유행 패션스타일에 만족하고 있는지

를 조사한다. 

2. 설문지 제작 및 분석 방법

최근 사회적 여성권리 상승 분위기에 대한 인지도 및 성평등성

을 측정하고 선호 패션스타일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

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구글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2022년 5월 

2일∼ 2022년 5월 16일까지 여대생 200명을 대상(13∼22학번)

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9부를 제외하고 총 191부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측정 도구는 크게 여성의 성평등 

인식(페미니즘 및 여권상승 인지도)과 선호 패션스타일과 아이템

으로 구성된다. 성평등 및 여권 상승에 관한 6개 문항은 여성가족

부에서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및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하

는 대한민국 성평등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5점척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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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호 패션 스타일과 선호 아이템, 그리고 1주일 동안 복장에 

신경쓰는 횟수(5점 척도, 1:적음~5:많음) 등을 입학 시점과 최근

으로 나누어 반복 질문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측정

하고자 과거 입학당시와 현시점의 경우를 반복 질문하였다. 이에

는 선호하는 패션스타일 5문항의 양방향 척도(페미닌↔젠더뉴트

럴, 심미성↔유용성, 유행↔개성, 엘레강스↔스포티, 포멀↔캐

주얼), 선호하는 패션 아이템 5문항의 양방향 척도 (치마↔바지, 

구두↔운동화, 스타킹↔양말, 숏스커트↔롱스커트, 핸드백↔백

팩)으로서 5점으로 미분하여 구성되었으며 오른쪽을 선호할수록 

값이 크도록 코딩하였다. 입학 시점의 패션스타일 선호도를 측정

할 때 연령의 입학 시점간에 편차가 너무 커서 측정 타당성이 우

려되었다. 또 입학시점과 현시점의 선호스타일 차이는 패션트렌

드의 단순 변화로 인한 것일 수도 있기에 확실한 문항을 추가하였

다. 또 ‘여성 인식 변화에 따라서 여대생 패션스타일의 변화가 있

다고 생각한다’의 1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기타 

최근 유행 패션스타일에 대한 만족도 1문항과 설문자의 입학 연

도(학번) 1문항의 3문항을 추가하여 총 31문항이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빈도 

분석, 요인분석, t-test 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등을 

실시하였다. 성평등 및 사회적 여권상승 인지도의 6문항은 요

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이후 요인1과 요인2

로 저장하여 2차분석에 사용하였다. 선호 패션스타일 및 아이템 

등은 현재 응답-과거시점 응답의 차이를 구해서 분석하였으며, 

응답자는 입학 연도를 기준으로 구학번 집단1(64명 33.5%, 고

연령집단), 신학번 집단2(127명 66.5%, 저연령집단)로 나누어 

t-test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 집단별 일표본 검증을 통하여 과

거와 현재에 선호되었던 패션스타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조사

하였다. 

3.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20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입학 연도를 기준

으로 13학번부터 22학번까지의 여대생을 기준으로 설문을 진행

하였다. 응답자 200명 중에서 부적합 데이터를 제외한 191명은 

연령(입학연도)은 24세(18학번)가 18.8%(36명)로 가장 많았고, 

23세(19학번)가 18.3%(35명), 26세(16학번)이 12%(23명), 22

세(20학번)가 10.5%(20명), 21세(21학번)가 9.4%(18명), 20세

(22학번)가 9.4%(18명), 27세(15학번)가 8.9%(17명), 25세(17학

번)가 7.9%(15명), 28세(14학번)가 3.1%(6명), 29세(13학번)가 

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s for Gender Equality Questions & Means of Raw Data 

Factor Questions
Total 
mean

Sub mean
of old stud. 

(64)

Sub mean
of new stud.  

(127)

Factor 
load

Eigen 
value

Explanation 
of variance 

Cronbach’s aa

Feminism

I believe relatively strongly in feminist values. 2.86 2.77 2.91 0.756

2.17 37.63 0.78

I believe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till exists in 
workplace environment.

3.84 3.78 3.87 0.717

It is relatively comfortable to live as a female in this 
society.

3.32 3.44 3.27 -0.689

I think that people heavily judge women’s appearances. 4.43 4.27* 4.51* 0.623

Awareness 

  of the rise in 

  women's rights

Recently, I am feeling the change in the social atmosphere 

regarding women's rights.
4.15 4.08 4.19 0.745

1.33 20.69 0.79
I think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for women to 
voice their opinions.

3.93 3.92 3.94 0.726

*p<.05

Table 2. t -test Results for Gender Equality Awareness among Two Groups of Female College Students

Factor Group n M M (raw data) t (raw data) d.f.  (raw data) p (raw data)
Feminism Old stud. 64 -0.174 3.56

-1.72 (-1.09) 189 0.087 (0.274)
New stud. 127 0.087 3.64

Awareness of the rise in 
women's rights 

Old stud. 64 -0.098 4.00
-0.96 (-0.71) 189 0.337 (0.479)

New stud. 127 0.049 4.06



308 | Vol.62, No.2, May 2024: 303-315 www.her.re.kr

주광환·류이후이·나영주

Human Ecology Research

1.6%(3명) 순이었다. 즉 13∼17학번까지를 고연령(구학번) 집단, 

18∼22학번까지를 저연령(신학번) 집단으로 구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여대생의 성평등 및 여권상승의 사회적 변화 인지

20대 여성의 성평등 관련 6문항에 대해 주성분 요인분석 및 베

리맥스 회전을 적용한 결과, 고유값 1을 기준으로 2개의 요인으

로 추출되었다(Table 1 참조).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의 

계수가 0.70 이상이면 신뢰수준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며 0.74

∼0.79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페미니즘이 비교적 강한 편이

다’를 중심으로 묶인 제1요인을 ‘페미니즘’으로 명명하였다(설명

력 37.63%). 또 ‘최근 여성인권의 사회적 분위기 변화를 인지한

다’를 중심으로 묶인 제2요인을 ‘여권상승 인지’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력 20.69%) 총 설명력은 58.32%였다. 

20대 여성의 성평등과 사회적 여권상승 변화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문항 평균값도 표에 함께 제시하였다. 20대 여성들의 성

평등 문항 평균은 2.86으로서 낮은 편이었으나 표준편차(1.14)

는 비교적 큰 편이었다. 외모 관련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4.43), 여성의 졸업후 진출 관련 문항 평균도 비교적 높았다

(3.84). 또한 사회적 여권 상승에 대한 인지는 평균 4.15로 비교

적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 집단에 의한 t-test를 분석한 결과, 5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1개 문항에서만 차이

Table 3. Before/After Paired t-test Results for All Female Respondents (n=191)

Difference (DD) t d.f. p (both side) Average of DD

DFeminine ↔ Gender neutral 7.52*** 190 0.001 0.72

DBeauty ↔ Usability 5.73*** 190 0.001 0.57

DFashion ↔ Character 4.65*** 190 0.001 0.47

DELegance ↔ Sporty 3.93*** 190 0.001 0.35

DFormal ↔ Casual 2.25*  190 0.025 0.19

DSkirt ↔ Pants 6.42*** 190 0.001 0.68

DShoes ↔ Snickers 4.82*** 190 0.001 0.50

DStockings ↔ Socks 4.67*** 190 0.001 0.44

DShort skirt ↔ Long skirt 5.55*** 190 0.001 0.60

DHandbag ↔ Backpack 1.83 190 0.068 0.18

DPay attention to attire -3.40*** 190 0.001 -0.26

*p<.05, ***p<.001

Table 4. Before/After Paired t-test Results for Older Students (n=64)

Difference (DD) t d.f. p (both side) Average of DD

DFeminine ↔ Gender neutral 6.94*** 64 0.001 1.15

DBeauty ↔ Usability 5.05*** 64 0.001 0.98

DFashion ↔ Character 3.92*** 64 0.001 0.79

DElegance ↔ Sporty 4.08*** 64 0.001 0.73

DFormal ↔ Casual 2.83** 64 0.006 0.48

DSkirt ↔ Pants 5.43*** 64 0.001 1.10

DShoes ↔ Snickers 3.47*** 64 0.001 0.64

DStockings ↔ Socks 4.62*** 64 0.001 0.82

DShort skirt ↔ Long skirt 4.73*** 64 0.001 1.00

DHandbag ↔ Backpack 2.24* 64 0.029 0.43

DPay attention to attire -1.68 64 0.097 -0.2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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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견되었다. 즉 저연령이 ‘현재 외모적 평가가 존재한다’를 더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t=-2.275, p＜.024).

요인점수를 저장하여 2차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요인점수와 

요인평균을 모두 사용하여 두 집단에 대한 차이 검증의 t-test 결

과 요인1:페미니즘에 대하여 집단간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Table 

2 참조). 저연령의 경우에 페미니즘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t=-

1.719, p＜.1) 요인2:여권상승 인지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2. 패션 선호도의 시간적 변화

2.1 After-Before 차이값에 대한 일표본 검증 

패션 스타일과 아이템에 대하여 입학당시와 현재시점의 응답

간에 차이가 있는지 일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H0:현재값-과거

값(D)=0, 즉 영가설에 대한 검증으로서 전체  데이터에 대하여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패션 스타일과 아이템의 차이값이 모든 곳에

서 0이 아니라고 기각됨으로써 패션 스타일과 아이템은 전/후 변

화가 있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Table 3 참조). 대부분의 항목

에서 p＜.001의 유의수준으로 기각되었으며, 과거부터 선호도가 

높아서 이미 유행하였던 캐주얼 스타일(p＜.013)과 백팩 아이템 

(p＜.034)은 유의수준이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입학 당시에 전반적으로 선호되었던 여대생 패션스타일은 현

재 크게 변화하였다. 즉 선호 패션과 패션아이템 등 모든 문항에

서 유의미한 결과가 존재하였다. 즉 20대 여성은 패션선호도에

서 현재는 과거에 비하여 매우 다른 패션선호도를 지니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두 젠더뉴트럴, 유용성, 개성, 스포티, 캐주얼 쪽

으로 변화하였으며 선호 아이템도 바지, 운동화, 양말, 롱스커트, 

백팩 쪽으로 변화하였다. 또 일주일동안 복장에 신경을 쓴 정도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번에는 데이터를 일부분만 사용하여 시간적 변화에 대해 조

사하였다. 구학번 집단 데이터만으로 검정값=0 를 검증한 결과

(Table 4 참조), 역시 모든 항목이 유의하게 변화하였다는 응답으

로 나타났으며 더욱 유의확률이 작아졌다. 특히 캐주얼과 백팩 선

호도에서 전체 데이터의 경우보다 더 확실한 차이가 존재함이 나

타났다. 반면에 일주일간 복장에 신경 쓴 정도에 대한 차이값에 

대한 유의성은 약해졌다(p＜.049).

신학번의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다소 낮아진 문항이 존재한다

(Table 5 참조). 즉 캐주얼과 백팩의 경우에는 전/후 응답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주일간 복장에 신경 쓴 

정도 검증값은 더욱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학번은 과거보

다 현재 시점에는 유의미하게 복장에 신경을 덜 쓰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즉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신학번

이 구학번보다 복장에 대해서 더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일표본분석을 통하여 집단별 선호 패션스타일과 

선호 아이템을 조사한 결과 두 집단이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냈으나 집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2.2 두 집단에 따른 t-test 분석

‘현재값-과거값’의 변화량에 대하여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고

자 t-test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또 원점수로 그

Table 5. Before/After Paired t-test Results for Newer Students (n=126)

Difference (DD) t d.f. p (both side) Average of DD

DFeminine ↔ Gender neutral 4.46*** 126 0.001 0.50

DBeauty ↔ Usability 3.33*** 126 0.001 0.37

DFashion ↔ Character 2.78** 126 0.006 0.30

DElegance ↔ Sporty 1.68 126 0.094 0.16

DFormal ↔ Casual 0.55 126 0.578 0.05

DSkirt ↔ Pants 3.96*** 126 0.001 0.47

DShoes ↔ Snickers 3.42*** 126 0.001 0.43

DStockings ↔ Socks 2.33* 126 0.021 0.25

DShort skirt ↔ Long skirt 3.34*** 126 0.001 0.40

DHandbag ↔ Backpack 0.53 126 0.595 0.06

DPay attention to attire -3.05** 126 0.003 -0.2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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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를 그려 차이량을 비교해 보았다(Figure 2 참조). 선호 패션 

스타일과 아이템의 응답값 After-Before 즉 전/후 변화값으로 새

로운 변수를 만들어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차이

값은 +로서 양극단 패션 문항에서 오른쪽 패션스타일 쪽으로 더 

높은 점수임을 나타낸다. 구학번 집단이 신학번 집단보다 입학 당

시와 현재의 경우간 패션에서의 변화를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두 집단의 경우 모두 선호스타일의 변화량이 +로써 현재 오른

쪽으로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구학번의 경우가 더욱 크게 증가

하여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이한 점은 젠더뉴트

럴의 경우가 가장 크게 증가한 스타일이었다(t=3.29, p＜.001). 

 과거 입학당시보다 현재 모든 패션스타일 선호도에서 스타일

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두 집단 간에도 그 크

기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눈

에 띄는 변화들이 존재하였으며 구학번의 경우가 더욱 크게 나타

났다. 

Table 6. t- test Results of Preferred Fashion Styles according to Two Groups of Female College Students

Preferred sensibility Group n Difference (DD) t d.f. p
Feminine ↔ Gender neutral Old stud. 64 1.15 3.29***  189  0.001

New stud. 127 0.50

Beauty ↔ Usability Old stud. 64 0.98 2.94**  189 0.002

New stud. 127 0.37

Fashion ↔ Character Old stud. 64 0.79 2.31*  189    0.011

New stud. 127 0.30

Elegance ↔ Sporty Old stud. 64 0.73 3.02***  189  0.001

New stud. 127 0.16

Formal ↔ Casual Old stud. 64 0.48 2.32* 189  0.011

New stud. 127 0.05

Pay attention to attire Old stud. 64  -0.26 -0.01 189  0.495

New stud. 127 -0.27

*p<.05, **p<.01, ***p<.001

Figure 2. Differences and changes in preferred fashion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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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번에 비해서 구학번의 인식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은 5∼

10년만에 선호 패션스타일이 크게 변화하였고 1∼5년만의 신학

번에서 변화도는 비교적 적음을 의미한다. 

구학번의 경우(차이 평균 1.15), 페미닌↔젠더뉴트럴 스타일 

선호도 차이는 신학번(차이 평균 0.50)보다 컸으며 약 2배가 넘는 

큰 격차를 보이는 값이다. 이는 신학번보다 구학번의 경우에 젠더

뉴트럴을 과거보다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모든 스타일에서도 구학번과 신학번간의 차이가 발견되

었다. 즉 심미성↔유용성 선호스타일의 변화는 구학번(0.98)과 

비교하면 신학번(0.37)이 약 2배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t=2.94, 

p＜.01) 구학번이 유용성을 더 선호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러나 성평등의 사회적 인지도 증가 이외에 코로나 및 비대면 현상

으로 인해 패션의 실용성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유행↔개성 선호스타일의 경우에도 약 2배 차이가 존재하여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t=2.31, p＜.05) 구학번(0.79)에서 신

학번(0.30)보다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엘레강스↔스포티의 경우

에도 구학번이(0.73) 신학번(0.16) 보다 약 6배 격차가 존재하였

는데(t=3.02, p＜.01), 이는 젠터 뉴트럴 만큼 두 집단간에 큰 격

차를 보이고 현재/과거 간에 큰 차이를 의미한다. 포멀↔캐주얼 

선호스타일의 변화를 두 집단간 비교하면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Table 7. t- test Results of Preferred Fashion Items among Two Groups for Female College Students

Preferred item Group n Difference (DD) t d.f. p 
Skirt ↔ Pants Old stud.   64 1.10 2.87** 189 0.002

New stud. 127 0.47

Shoes ↔ Snickers Old stud. 64 0.64 0.94 189 0.174  

New stud. 127 0.43

Stockings ↔ Socks Old stud. 64 0.82 2.91** 189 0.002

New stud. 127 0.25

Short skirt ↔ Long skirt Old stud. 64 1.00 2.64** 189 0.004

New stud. 127 0.40

Handbag ↔ Backpack Old stud. 64 0.43 1.72* 189 0.043

New stud. 127 0.06

*p<.05, **p<.01

Figure 3. Differences and changes in preferred fashio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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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는데(t=2.32, p＜.05), 구학번(0.48)보다 신학번(0.05)

의 경우 이미 전부터 캐주얼 선호도가 높았기에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Figure 2에서 보듯이, 구학번은 과거 입학당시에 비해 현재 패

션 선호도가 오른쪽으로 많이 변화하여 그 차이값이 크게 나타

난 것이며, 신학번은 과거에도 높았기에 그 차이값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입학당시에는 구학번은 캐주얼, 신학번

은 젠더뉴트럴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현재에는 

신·구학번 모두 젠더뉴트럴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주일에 옷차림에 신경 쓰는 정도는 과거에 비해 현재 

대폭 감소하였으며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과거와 비교해 두 집단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복

장에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집단별 선호 패션아이템의 변화를 살펴보면(Table 7 참조), 패

션아이템의 선호도가 과거시점보다 현재시점에는 오른쪽 아이

템으로(바지, 운동화, 양말, 롱 스커트, 백팩) 이동, 변화하였다

(Figure 3 참조). 즉 현재 치마, 구두, 스타킹, 숏스커트, 핸드백

의 선호도가 감소하였으며 차이값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도의 시간적 변화를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구두↔운동화 이외 모

든 문항에서 집단 차이의 크기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바지는 과거와 비교해 상승폭이 구학번(1.10)이 신학

번(0.47)보다 약 2 배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과거와 비교해 바

지를 많이 선호하였다(t=2.87, p＜.01). 스타킹↔양말은 구학번

(0.82)이 신학번(0.25)보다 약 4배 차이가 존재하였으며(t=2.91, 

p＜.01) 과거와 비교하면 양말을 많이 선호하는 결과이다. 숏스

커트↔롱스커트도 구학번(1.0)이 신학번(0.4)보다 약 2.5배 정도

의 차이가 존재하였다(t=2.64, p＜.01). 핸드백↔백팩도 증가폭

은 작았으나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했으며(t=1.72, p<.05) 구

학번(0.43)이 신학번(0.06)보다 약 7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구두↔운동화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증가하여(0.64 & 

0.43) 시간에 따른 변화값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 성평등 인식과 선호하는 패션의 상관관계

전체 여대생들의 달라진 성평등 인식 및 사회적 여권상승 인지

도에 대하여 요인점수 2개로 저장한 후,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 및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Preferred Fashion Styles

Factor
(n=191)

Feminine ↔ 

Gender neutral

Beauty ↔ 

Usability

Fashion ↔ 

Character

Elegance ↔ 

Sporty

Formal ↔ 

Casual

Pay attention to attire
Before After DD

Feminism n.s. n.s. n.s. n.s. n.s. n.s. n.s.  -0.23**

Awareness of the rise in women's rights n.s. n.s. n.s. n.s. n.s. n.s. 0.19* n.s.

*p<.05, **p<.01

Table 9. Correlation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Preferred Fashion Items

Factor (n=191)
Skirt↔Pants Shoes ↔ Snickers Stockings ↔ Socks Short skirt ↔ Long skirt Handbag ↔ Backpack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Feminism n.s. n.s. n.s. 0.18* n.s. 0.21* 0.16* 0.26* 0.16* 0.18*

Awareness of the rise in 

  women's right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p<.05

Table 10. t -test Results Regarding Whether Fashion is Perceived to be Influenced by Women's Rights in Society

Questions M Group n Group M t d.f. p
There has been a change in fashion style due to the social 
  phenomenon of gender equality

3.95 Old stud. 64 4.11 1.70* 189 0.045

New stud. 127 3.84

I am satisfied with the current fashion trend 3.71 Old stud. 64 3.80 1.15 189 0.124

New stud. 127 3.6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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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에 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았다. 

여성의 성평등 관련 인지도는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과는 유

의한 상관이 없었다. 2개 요인점수와 패션스타일의 모든 값, 즉 

Before값, After값, After-Before 차이값 등 모든 값과 상관이 

없었다. 오직 1주일동안 복장에 신경쓰는 정도와는 상관이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1:페미니즘은 After-Before 차이값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페미니즘

이라고 답한 사람일수록 복장에 신경 쓰는 정도의 차이가 감소하

였다는 것은 이전부터 신경쓰는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차이가 낮

은 것으로 사료된다. 요인2:여권상승 인지는 1주일동안 복장에 

신경쓰는 정도의 After값과만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였다. 여권상

승 인지할수록 After 즉 현재의 복장에 신경쓰는 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성평등 인지도와 선호하는 패션 아이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Table 9 참조). 여대생은 제1요

인:페미니즘이 높을수록 오른쪽 패션 아이템에서의 선호도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학시점(Before)

에서는 롱스커트와 백팩의 경우에서만 페미니즘과 유의한 정(+)

적인 상관이 있어 페미니즘 성향이라고 스스로 답할수록 롱스커

트 및 백팩을 선호하였다. 현재시점(After)에서는 운동화, 양말에

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

는 젠더 플루이드 관점에서 앵커의 복장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사회적 성 정체성 변화를 여성 앵커의 패션에서 살

펴본 결과, 남성복 이미지의 테일러드 팬츠 슈트를 착용하여 남성 

앵커와 동등한 성 정체성을 강조하였거나 성 중립성을 반영한 스

타일을 발견하기도 하였다(Kim & Kim, 2023). 반면에 제2요인:

여권상승 인지는 선호 패션 아이템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패션 트렌드의 일시적 변화로 볼 수 있

으므로 확실한 질문 문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다. 여성의 성평

등 의식 변화에 의해서 패션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를 질문한 답변은 Table 10과 같았는데, 여대생들은 성평등 의식 

변화에 따라 패션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로 

인해 패션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인식하는 정도는(3.95) 현 유행

에 대한 만족도(3.7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최근 성평등 인

식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여성의 패션스타일에 변화가 발생

하며 20대 여성은 현 주변의 패션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두 집단의 차이를 보면, 구학번(4.11)이 신학번(3.84)

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t=1.70, p＜.05). 이는 저연령의 경우 

사회적 교류 경험이 적어 그 변화를 적게 느꼈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짧은 캠퍼스 패션에 대한 경험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최근 20대 여대생들의 성평등 및 사회적 변화 인식

에 따라 패션 스타일 및 패션 아이템의 선호도 변화를 조사하고 

그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20대 여대생들의 페미니즘 성향이 크게 높지는 않았으며 대다

수가 최근 변화한 사회적 여성 권리 상승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다. 즉 20대 여대생들은 중간이하의 페미니즘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번의 여성의 경우가 구학번보다 유의하지는 않았지

만 약간 높은 성향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여성권리 상승 인식의 평

균이 높게 나타났고 집단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20대 여대생들

은 여성 외모 중시 풍조나 사회진출 확률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입학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여 20대 여대생들의 선호 패션스

타일을 조사하였을 때 큰 차이가 있었다. 선호하는 패션스타일에

서 변화가 진행되어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이었다. 현재 

페미닌 보다는 젠더뉴트럴, 심미성보다는 유용성, 유행보다는 개

성, 엘레강스보다는 스포티, 포멀보다는 캐주얼 쪽으로 선호 스타

일이 변화하였고, 치마보다는 바지, 구두보다는 운동화, 스타킹보

다는 양말, 숏스커트보다는 롱스커트, 핸드백보다는 백팩 등으로 

선호 아이템도 변화하였다. 또한 과거보다 복장에 신경 쓰는 정도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구학번 여성은 신학번 여성에 비해 선

호하는 패션 스타일과 아이템에서 과거와 현재 간의 차이가 더욱 

큰 폭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즉 구학번 집단이 신학번 집

단보다 입학 당시와 현재 간의 변화를 더 크게 느낀다고 답하였는

데, 선호 패션스타일 5문항과 선호 아이템 5문항의 모든 곳에서 

구집단의 변화량이 크다고 답하였다. 두 집단에서 선호 패션스타

일의 변화에는 대부분은 차이가 없으나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포멀↔캐주얼, 핸드백↔백팩은 구학번에서, 복장

에 신경쓰는 정도는 신학번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타나

는 차이가 있었다. 

페미니즘 및 여권상승 인지는 선호 패션스타일과는 전혀 상관

이 없었으나 페미니즘과 일주일 동안 복장에 신경 쓴 정도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미니즘이 높을수록 옷

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페미니즘은 선호 아이

템의 대부분 아이템 문항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는데, 페

미니즘이 높을수록 운동화, 양말, 롱스커트, 백팩 아이템을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여성 성평

등 인식 변화가 여대생의 패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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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여성의 페미니즘은 패션스타일보다는 패션아이템과 상관관

계가 있었다. 페미니즘 및 사회적 여권 상승 인지에 의해 여대생

의 의생활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여

대생들 스스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패션을 

미닝아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국내 여성복 패션업계에서 이러

한 사회적 변화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

는 특히 20대 여성복 시장을 보다 세분화시킨 연령으로 구분하여 

맞춤식 요구도 및 상품기획 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 동일 

연령대를 대상으로 성평등성에 따른 패션 태도에 대하여 심화 연

구되기를 제안한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References 

An, M. H., & Joo, B. R. (2019). Categorization of ethic-oriented value in 

fashion design. Journal of Fashion Design, 19(2), 93-105. https://doi.

org/10.18652/2019.19.2.6

Cho, H. Y. (2016). Intermediated feminism: From Megalia to exit 10 of 

Gangnam station. Special feature: Evil of our time / Feminism, New 

beginnings. Munhak Dongnae,  Autumn 88.

Choi, M. Y. (2010). A study on the clothing involvement and clothing 

consumption behavio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gender role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8), 

15-28. 

Choi, S. H. (2020). Dailiness and non-dailiness in luxury fashion 

advertisements.   Design Forum,  68 .  133-146. https://doi .

org/10.21326/ksdt.2020.25.3.012

Cho, Y. J. (2009). The effects of appearance stres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self-esteem: Mediating variables of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Human Ecology Research, 47(8), 87-99.

Heo, Y. (2017). Review: Popular books of feminism and branding: 

Focusing on translation of feminism.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40,  269-280.

Hong, S. H., & Kim, M. (2021). A study on communic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Z generation. A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24 (1), 113-120. https://doi.org/10.35280/

KOTPM.2021.24.1.13

Hong, Y. J., & Joo, M. Y. (2020).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ink 

color and fashion images used in gender neutral men's fashio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4(5), 52-71. https://doi.org/10.12940/

jfb.2020.24.5.52

Hong, J. P. (1999). Study on the tendency and expression of fashion 

photography around the change of the ti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il University, Gyeongsan, Korea. 

Hollander, A. (2016). Sex & suits: The evolution of modern dress . NY: 

Bloomsbury Academic.

Im, M. J. (2018). Gender-fluid images expressed in the contemporary 

women’s fashion collections with the theme of feminism.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 20 (3), 63-78. 

https://doi.org/10.30751/kfcda.2018.20.3.63

Kim, S. A. (2015). Misogynistic cyber hate Speech in Korea. Issues in 

Feminism, 15(2), 279-317. 

Kim, S. H., & Kim, M. H. (2023). A study on gender fluid characteristics 

appearing in TV news female anchor broadcasting costumes. Journal 

of Cultural Product & Design, 74 , 125-139. 

Kim, M. J. (2015). A study on the crisis of patriarchy and true family 

ideology. Unification Thought Research, 9 , 161-184. 

Lee, J. E., & Kwak, T. G. (2020). Study on gender-neutral style in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22(3), 111-126. https://doi.org/10.30751/kfcda.2020.22.3.111

Lee, J. H., & Yang, S. H. (2007). A study on the sexuality expressed in 

modern fashion - Focusing on the femini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10), 11-23. 

Lee, N. Y. (2016). Misogyny, gender discrimination, and feminism: A 

feminist project of social justice surrounding the ‘Gangnam station 

10th exit’.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 22 , 147-186. https://

doi.org/10.17328/kjcs.2016.22..00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National Gender Equality 

Report. Retrieved June 20, 2023, from https://www.mogef.go.kr/mp/

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776

Malcolm, B.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Routledge.

Oh, H. J. (2019). The meaning of 'feminism' for women in their 20's 

identifying as feminis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ark, H. J. (2022). Tal-corset movement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their understanding of ‘femi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ark, J. S., & Ha, J. S. (2015). A study on female image of the third wave 



Vol.62, No.2, May 2024: 303-315 | 315www.her.re.kr

성평등 인식에 따른 20대 여성의 패션 선호도 변화

Human Ecology Research

feminism in fashion photograph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7(1), 33-41. 

You, S. H., & Park, Y. K. (2022). Gender-neutral colo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roles by generation.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36(3), 17-25.

Shon, M. H., & Lim, Y. J. (1997). A study on the influence made by the 

feminism o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2, 261-282.

Song, J. M., & Kang, J. H. (2018). Two daughters of Megalia: Identity 

differentiation in response to the anonymity level in online 

communi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2(4), 161-206.

Wilson, E. (2003).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 NJ: 

Rutgers University Press.


